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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0  분노 이기기, 성령 충만함으로

•시편 37편

분노는 이기심과 자기애를 바탕으로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좌절

된 욕망들, 망가진 자존심들이 표출되고 의지와 결합하여 복수, 징벌 등의 실제적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단지 분노의 감정만이 아니라 이성까지도 복수와 보복에 

동원하게 됩니다. 분노를 이기기 위해 스스로 감정을 억제해 보지만 이러한 ‘거짓 

온유’는 결국 한 번에 폭발해 버리고 맙니다.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성령 충만, 엡 5:18).         나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롬 6:4-5). 이제 우리는 ‘믿음’으

로 살아갑니다(갈 2:20). 신뢰하지 못하면 맡길 수 없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

다. 의로우신 하나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며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

을 때, 나의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시 37:3-5, 13, 33, 39-40).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는 순간에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경청하십시오.          의로운 분노

이든 불의한 분노이든 곧바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시 37:27). 

그 순간 하나님과 씨름하는 더 큰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즉 멈추고, 침묵하

며, 하나님과 함께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시 37:7-8, 31, 34). 쉽지 않지만, 분명 매

우 값진 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시 37:6, 9-11, 18, 23-24, 37). 

분노의 근원을 알아차리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나는 왜 분노하

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하고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되며, 사랑의 성품

과 살리심의 의지로 표출됩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자는 분노까지도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상처와 자존심, 거절과 거부로 인한 분노가 일 때에는 십자가를 묵

상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속이고 참소하며, 분노하고 복수하게 만드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에서 끊어 버리셨습니다.

나는 분노하는 순간에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❶ 나는 왜 화가 났습니까?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❷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함께 되새김질합니까?


